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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돌봄의 본질과 미래를 함께 성

찰하고자 제1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돌봄과 테크놀로지」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돌봄의 방식과 범위

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술이 인간의 손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돌

봄의 가치를 더욱 넓고 깊게 확장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가치와 학제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통합돌봄, 사회복지 실천, 디지털 헬스케어, 인간–기계 상호작용, AI 

기반 케어 혁신 등 각 영역에서 선도적인 연구와 실천을 이끌어 오신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

셨습니다.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만나 기술과 돌봄의 조화를 탐색하는 풍부한 지적 교류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대학 구성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포스터 발표

는 우리 대학의 교육적 자산이자 미래 돌봄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성과입니

다. 구두 발표와 포스터 발표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보건복지연구소 운영진, 그리고 보건복지대학 구성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기술 발전 속에서도 ‘사람을 향한 돌봄’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하고, 보건복지

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학문적·실천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연말과 평안한 새해를 기원하며,

보건복지연구소장 이세원 올림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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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1] 

제목 : 협력적 교우관계와 학업성취도의 상관성

참여 연구자
성명 : 권도현1 이다현1 허만섭2

소속 : 보건복지대학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직위 : 1학부학생, 2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episteme@gwnu.ac.kr  

필요성 및 목적  

교우관계와 학업성취도, 자존감은 대학생이 정서와 사화성 발달에 중요하다. 이 세 요인 및 성별,직전 학기 

학점 간 어떠한 연관성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첫째, 대학생의 협력적 교우관계 수준과 학업성취

도 간 상관성이 있는지 탐구한다. 둘째, 대학생의 자존감과 학업성취도 간 상관성이 있는지 탐구한다. 자존감

이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셋째, 1∼3학년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가설1(상관분석): 협력적인 교우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2(상관분석): 자존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3(일원배치분산분석): 학년별 학업성취도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결과 

가설1의 결과: 친구들과의 협력 정도와 학업성취만족도 간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피어슨상관분석을 실시

했다. 그 결과, 상관계수(r) = .583, p < .001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임이 나타났다. 

해석: 친구들과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학업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

향이 뚜렷했다. 즉, 협력적 교우관계는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2의 결과: 자존감과 학업성취도 간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피어슨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상관

계수(r) = .435, p < .001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임이 나타났다. 

해석: 자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연구결과

가설3의 결과: 학년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했다. 기술통계분석결

과, 2학년의 평균 학업성취도(4.13점, SD = .88)이 가장 높았다. 그 뒤로 1학년(3.67점) 3학년(3.13점) 순이

었다. 학년별 표본 크기가 불균형해 ANOVA의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Welch 로버스트 

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Welch 통계량 = 6.291, p = .025로 나타나 학년 간 학업성취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학년 간에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Dunnett T3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

과, 1학년과 3학년 간(p = .088), 2학년과 3학년 간(p = .048) 유의한 차이가 발견됐다. 

해석: 학년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2학년생이 가장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경향이었다. 

이는 학년별 학업 적응도와 학습 동기의 구조적 차이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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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학년별 학업성취도 ANOVA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교우관계, 학업성취도, 자존감 간 연관성을 알아봤다. 탐구결과, 협력적 교우관계와 학

업성취도 간에 유의한 정비례의 높은 상관성이 발견됐다. 팀프로젝트, 조별 과제가 많은 대학의 특성상 주변 

친구들과 잘 협력하는 학생이 높은 학업성취도를 올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년 별 학업성취도에서도 2학년, 

1학년, 3학년 순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협력적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프

로그램, 학년별 학습 동기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Key Words : 협력적 교우관계, 학업성취도, 학년, ANOVA, 사후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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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2] 

제목 : 친구관계 좋은 학생이 자존감 높다

참여 연구자
성명 : 김가윤1 김상연1 허만섭2

소속 : 보건복지대학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직위 : 1학부학생, 2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episteme@gwnu.ac.kr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은 학업적 요구, 대인관계 갈등, 진로 불안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

존감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심리 요인이다. 정서적 안정뿐 아니

라 학교생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존감 수준이 또래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있다. 한편, 대학 시절 형성되는 교우관계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정체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 학습 정보 공유 및 학교 적응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긍정적인 교우관계는 스트레스 완충 효과를 가

진다. 

대학생은 입시 중심 환경을 벗어나면서 학습 방식이 자기주도형으로 전환되고 대인관계도 변화한다. 정서

적 불안정을 겪는 경우도 많아, 자존감과 교우관계는 청소년과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대학생은 전

공 선택, 미래 진로, 사회적 정체성 확립 등 다양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자존감은 전반적인 대학생

활의 질을 좌우한다. 대학생의 교우관계는 또래 중심에서 벗어나, 전공 내 협업, 동아리 활동, 팀 프로젝트, 네

트워크 형성 등 사회적 자본의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단순한 정서적 지지 차원을 넘어 정보 획득 등 실질적 

영향력이 더 커진다. 

자존감과 교우관계가 서로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탐구는 여전히 부족한데, 본 연구는 이를 체

계적으로 분석한다.

연구방법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자존감과 교우관계만족도는 서로 연관되는가?” 

연구방법과 관련해, 설문조사에 응답자의 학년,성별,자존감과 교우관계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배치해 데이

터를 수집했다. 대상 학교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한라대학교, 동국대학교였다. 이들 학교의 재학생 132명이 

응답해 주었다. 수집된 데이터에 결측치는 없었다.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8 프로그램을 사용했

다. 검증방법으로는 이변량 상관분석을 활용했다.

연구결과 

자존감 문항들과 교우관계 만족도 문항들의 신뢰도를 분석했다. 자존감을 묻는 4개 문항은 5점 선형 배율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됐다. 질문 내용은 ‘나는 친구들에게 존중 받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내가 가진 장점들에 만족한다’ ‘나는 다른 사람만큼 능력 있는 사람

이다’‘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였다. 

교우관계 만족도를 묻는 3개 문항도 5점 선형 배율로구성됐다. 질문은 ‘나는 친구들에게 정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나는 친구들 앞에서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나는 현재 친구들과의 관계에 전반적으

로 만족한다’였다. 

크론바흐 알파 값은 자존감 문항들이 .912였고 교우관계 만족도 문항이 .846여서 모두 신뢰도에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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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그림). 이에, 자존감 문항들의 평균값으로 자존감 변수를, 교우관계 만족도 문항들의 평균값으로 교우관

계 만족도 변수를 만들었다.

연구결과

그림. 자존감 문항들과 교우관계 만족도 문항들의 신뢰도

자존감 변수와 교우관계 만족도 변수 간 상관분석을 한 결과,두 변수간 피어슨 상관계수(r)는  .720으로 나

타났다(p<0.001). 자존감과 교우관계 만족도 사이엔 강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이들은 유의하게 교우관계 만족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역으로, 대학생들의 교우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들의 자존감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친구관계가 좋은 학생이 자존감도 높다는 일부의 인

식이 확인되는 셈이다. 

결론 및 제언 

‘대학생의 자존감과 교우관계 만족도는 서로 연관되는가?’라는 연구문제를 탐구한 결과, 둘 사이에 강한 양

적 선형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대학생이 교우관계에서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정서적 교류를 하고 편익

을 서로 주고받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면서 관계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면 내면의 높은 자존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높은 자존감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에게 매우 큰 가치

가 있다. 대학생이 높은 자존감을 지니면서 어느 정도 폭과 깊이가 있는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낮은 자존

감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지내는 것보다 더 나은 상태인지 모른다. 

 

Key Words : 자존감, 친구관계,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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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3] 

제목 : 유튜브에 중독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

참여 연구자
성명 : 김건우1 장수린1 허만섭2

소속 : 보건복지대학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직위 : 1학부학생, 2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episteme@gwnu.ac.kr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현대인의 유튜브 이용 실태(시청 시간, 장르, 목적 등)를 파악하고, 유튜브 시청 시간이 개인의 심

리적 자원인 회복탄력성 및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회복탄력

성과 시청 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건강한 미디어 이용 습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1. 유튜브 시청시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응답자의 일일 평균 시청 시간을 시간 

단위로 측정한다. 

2. 회복탄력성: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극

복하는 개인의 심리적 역량을 측정한다. 

3. 삶의 만족도: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전반

적인 삶의 질과 만족도를 측정한다.

연구결과 

1. 빈도분석/기술통계

본 연구는 유튜브를 이용하는 남녀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했다. 남성 25명(49%), 여성 

26명(51%)으로 성별에 따른 편향이 없었다. 20 대가 78.4%를 차지해 디지털 미디어 활용도가 높은 청년층의 

이용 특성이 결과에 주로 반영됐다.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장르는 ‘엔터테인먼트’(74.5%)였다. 시청 목적으로는 ‘재미 추구 및 시간 

때우기’가 84.3%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이는 조사 대상자들에게 유튜브가 정보 습득이나 학습 도구 

기능보다는, 일상적인 여가 활용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유희적 수단으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산출한 결과, 응답자들의 일일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은 약 

3.06시간(M=3.06)이었다. 이는 현대인의 여가 시간 중 상당 부분이 유튜브 시청에 할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 개인의 긍정적 심리 기제인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52점(M=3.52)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보통과 양호 사이의심리적 회복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상관분석및 다중회귀분석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튜브 시청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p > .05). “유튜브에 중독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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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통념과 달리, 단순히 시청 시간의 양 자체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단정적으로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반면, 회복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와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β =.510, p < .001)를 

보였다.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유튜브 시청시간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회복탄력성(β =.510)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임이 

입증됐다.

 그림. 삶의 만족도 회귀분석

결론 및 제언 

분석 결과, 유튜브를 오래 시청한다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건 아니었다. 시청시간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개인의 내

적 자원인 회복탄력성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유튜브 이용시간 제한보다는 스

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학 및 지역사회 차원

에서 단순한 미디어 통제 교육을 넘어, 개인의 심리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심리 지원 및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Key Words : 유튜브 시청시간,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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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4] 

제목 : 연락처(카톡)와 인스타그램 아이디(DM) 교환의 심리적 거리감

참여 연구자
성명 : 김예진1 백기범1 허만섭2

소속 : 보건복지대학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직위 : 1학부학생, 2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episteme@gwnu.ac.kr  

필요성 및 목적  

스마트폰의 보편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카카오톡은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전 국민의 필수적인 소통 인프라

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20대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 사이에서는 카카오톡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의 DM(Direct Message)을 주된 소통 창구로 병행하여 사용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실제 

사용자들은 친한 친구와는 인스타그램 DM으로 릴스(Reels)를 공유하며 대화하고, 조별 과제나 공적인 연락

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등 상황에 따라 메신저를 무의식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두 플랫폼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진화했음을 의미하며, 특히 연락처(카톡)와 인스타 아이디(DM)의 

교환이 내포하는 심리적 거리감이 다르다는 점은 20대만의 독특한 디지털 소통 문화를 시사한다.

플랫폼 간 인식 차이 규명: 20대가 카톡과 DM을 공적 용도, 유희성, 관계 확장 목적에서 다르게 인식하는

지 분석한다.

심리적 기제 분석: 20대의 소셜라이프 욕구와 FOMO(고립 공포감) 성향이 두 메신저 병행 사용 등과  상관

성을 갖는지 검증한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5년 11월 20대인 강릉원주대학교 재학생 및 일반인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했다. 응답자는 모두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을 병행 사용했다. 

자료 수집 및 도구: 네이버폼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IBM SPSS Statistics 28을 사용해 분석했다.

대응표본 T-검정: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DM 간 공적 용도, 유희성 등 인식 차이를 비교했다.

빈도분석: 메신저 전환 이유의 항목별 응답 비율을 확인했다.

상관분석: FOMO 성향, 자기표현 욕구, 병행 필요성, 대체 불가능성 간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플랫폼 간 인식 차이 (대응표본 T-검정) 

20대는 두 메신저를 기능적 목적에 따라 명확히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용도: 공적 용도 항목에서 카카오톡(M=3.60)이 인스타그램 DM(M=2.07)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

나(t=5.426, p<.001), 카카오톡이 공적 목적에서 더 강하게 인식됨을 확인하였다. 

유희성 및 콘텐츠 공유: 반면 유희성 항목에서는 인스타그램 DM(M=4.30)이 카카오톡(M=2.33)보다 월등

히 높았으며(t=-7.686, p<.001), 콘텐츠 공유 및 일상 확인 항목에서도 DM이 더 높은 선호를 보였다. 

관계 확장:새로운 사람과 소통하는 관계 확장 항목에서는 두 메신저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p=.913).

메신저 전환 이유 (빈도분석)

사용자가 메신저를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화의 흐름 유지’와 ‘기능적 필요’ 때문이었다.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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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14명)는 “특별히 전화하지 않고, 시작한 곳에서 마저 대화하기 위해” 메신저를 전환한다고 응답했다. 

“파일 전송, 투표 기능이 필요해서(카카오톡으로 이동)”가 26.7%(8명), “릴스/스토리를 공유하기 

위해(DM으로 이동)”가 16.7%(5명)로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과 플랫폼 사용 (상관분석) 

소셜라이프 욕구: 소셜라이프 욕구는 두 메신저의 대체불가능성 인식과 정(+)의 상관성(r=.521, 

p=.003)을 보였다. 이는 소셜라이프 욕구가 높을수록 두 메신저를 서로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그림).

FOMO 성향: 반면, 정보 소외에 대한 불안 성향은 두 메신저의 대체불가능성 인식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림. 카카오톡-인스타그램DM 상관분석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20대는 카카오톡을 ‘공적 소통의 인프라’로, 인스타그램 DM을 ‘사적 소통의 놀이터’로 기

능적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20대의 메신저 전환은 심리적 거리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며, 

두 플랫폼을 병행하려는 핵심 동기는 소셜라이프 욕구였다.

서비스 차별화 전략: 메신저 서비스는 기능을 통합하기보다 각자의 강점(카카오톡=업무·일상 / 인스타그램

=콘텐츠·유희)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사용자 경험(UX) 설계: 사용자가 목적에 맞는 도구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멀티호밍 특성을 고려하여, 플

랫폼 간 전환이 용이하도록 UX를 설계해야 한다.

소셜라이프 기능 강화: 20대 사용자에게 메신저 선택은 자기 이미지 관리의 연장선이므로, 소셜라이프 욕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Key Words : 카카오톡, 인스타그램DM, 심리적 거리, 소셜라이프,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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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5] 

제목 :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불편해질 때 

참여 연구자
성명 : 김채민1 이정연1 허만섭2

소속 : 보건복지대학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직위 : 1학부학생, 2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episteme@gwnu.ac.kr  

필요성 및 목적  

사람들이 직접 만나 교류하며 서로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지했던 과거와 다르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다양한 상호작용 방식을 통해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지금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기

능이 실제 교우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긍정적·부정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스토리 기능이 실제 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향후 건강한 온라인 교우관

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스토리 확인 빈도’, ‘이해도 및 유대감 향상’, ‘기대반응’ 등의 항목과 관련한 질문을 작성해 구글폼을 제작

했다. 해당 폼을 응답자들에게 배포해 연구에 필요한 응답을 수집했다. 추가로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타인이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자주 보는 집단일수록 일∙취향∙기분 변화를 더 잘 이해하고 정서적 유

대감을 더 강하게 느끼는가?’라는 연구문제를 검정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했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분산의 동질성이 확인됐다. 독립표본 T-검정에서 저빈도 스토리 시청 집단과 고빈도 스토리 시청 

집단 간 상대에 대한 이해도 및 상대와의 유대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그림1). 스토리 시청 빈도는 이해

도와 유대감 향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인스타그램 스토리-이해도-유대감 T-검정

‘스토리에 대한 답장이 사적인 일대일 대화로 발전할수록 관계의 친밀도와 교우관계의 깊이가 향상되는

가?’라는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평가 요소인 답장-대화 전환, 사적 확장, 친밀감 향상 간 상관분석을 수행

했다. 그 결과, 그림2에서 보이듯,세 변수 간 유의한 상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p=.065, p=.073, p=.102). 



- 81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그림2. 인스타그램 스토리 답장-대화전환 상관분석

상대방의 과시적 스토리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 불편감, 열등감을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이어, 불편감

을 종속변수로 두고 인지, 열등감을 독립변수로 두어 SPSS 28 프로그램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그림3에서 확인되듯, 과시적 스토리에 대한 인지는 불편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β

=.667, p<.001). 반면, 열등감은 불편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β=.189, p=.177). 이 결과에 따르면, 

상대방의 스토리를 과시적인 게시물로 인지할수록 해당 스토리에 대한 불편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회귀

분석 모델에 영향을 주는 이상치와 영향치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림3. 과시적 인스타그램 스토리 회귀분석

결론 및 제언 

탐구를 통해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과시적인 게시물로 인지할수록 해당 스토리에 대한 불편감이 

높아진다는 점이 확인됐다. 자신을 더 잘 표현하려는 심리에서 올리는 스토리 게시물이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

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스토리를 자주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높은 수준의 이해도

나 유대감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스토리를 계기로 발생하는 답장 및 반응은 친밀감 형

성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은 

단순한 노출 빈도가 아닌 상호작용을 촉발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할 때 관계 형성에 공헌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Key Words : 인스타그램 스토리, 과시, 불편감, T-검정,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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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6]

제목 : 숏폼 많이 볼수록 숏폼중독 덜 자각

참여 연구자

성명 : 김채영1 허만섭2

소속 : 자유전공학부 직위 : 1학부학생 

소속 : 보건복지대학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직위 : 2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episteme@gwnu.ac.kr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모바일 미디어 환경에서 숏폼 콘텐츠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숏폼 이용이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방법 

한국언론진흥재단의2024년 미디어이슈5호<누가 숏폼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의 설문조사 공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 데이터는전국 20~60대 남성500명과 여성500명, 총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고 있다. 20대는210명, 30대는210명, 40대는210명, 50대는210명, 60대는160명이 응답하였다. SPSS 

28 프로그램을사용해 숏폼 이용 시간과 숏폼중독 인식에 대한 데이터를 상관 분석하였다. 본 탐구의 연구문

제는 ‘숏폼 이용 시간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숏폼 중독을 잘 인식하는가?’이다.

숏폼 이용 시간은 ‘귀하는 숏폼을 한 번 시청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6점 척도(1 = 1분 

이내, 2 = 5분 이내, 3 = 10분 이내, 4 = 30분 이내, 5 = 1시간 이내, 6 = 1시간 초과)로 측정됐다. 

숏폼 중독 인식은 ‘귀하는 본인이 숏품을 보는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점 척도(1 = 

매우 많이 본다, 2 = 다소 많이 본다, 3 = 적당히 본다, 4 = 다소 적게 본다, 5=매우 적게 본다)로 측정됐다. 

연구결과 

기술통계량에서 ‘숏폼을 한 번 시청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평균 3.62라고답

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숏폼을 한 번 볼 때 평균 10~30분 정도 보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술통계량에서 ‘본인이 숏폼을 보는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평균 2.62라고

답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이 숏폼을 보는 정도에 대해 ‘다소 많이 본다’와 ‘적당히 본

다’의 중간 쯤으로 인식하는 편이었다.  

숏폼 이용 시간과 숏폼 중독 인식 간 상관분석 결과, 두 변수 간 피어선상관계수는 -.556이었고 p < .001로 

나왔다(그림). 이 결과에 따르면우리나라 사람들은 숏폼을 많이 볼수록 자신이 숏폼을 많이 본다는 것을 더 적

게 인식한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숏폼을 많이 보는 사람은 숏폼을 적게 보는 사람보다 숏폼 중독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숏폼 중독 가능성을 훨씬 덜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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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숏폼 이용시간과 숏폼 이용인식 상관분석

결론 및 제언 

본 보고서의 결과는 숏폼이용시간과 숏폼 중독에 대한 인식이 반비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

롭다. 숏폼 이용자 스스로의 인지적 자각이 자신의 현실을 그리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낸다.앞으로의 

탐구 및 숏폼 중독 예방 교육은숏폼 이용의 양적 지표뿐 아니라 인지적·심리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

을 것 같다. 

Key Words : 숏폼 이용시간, 숏폼 중독 자각, 공개 데이터,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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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7]

제목 : 여행영상에 몰입하면 벌어지는 일

참여 연구자
성명 : 이상범1 설지원1 허만섭2

소속 : 보건복지대학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직위 : 1학부학생, 2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episteme@gwnu.ac.kr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의 대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학업 경쟁, 취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성과 일상생활의 활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은 시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행 및 힐링 관련 영상 콘텐츠는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 대리 만족과 심리적 위안을 얻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휴식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디어 소비 현상에 주목하여, 비교적 접근성

이 높은 영상 시청 활동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해소와 여행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행영상으로의 몰입이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영상 시청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가 여행 의도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긍정적 심리 상태 증진 및 효과적인 관광 콘텐츠 기획을 위한 시

사점을 제공한다.

연구방법 

5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했다. 수집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먼저, 설문조사 속 질문간의 신뢰도 분석을 진행했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의 두 가설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설정된 두 가지 연구 가설,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 관계의 유의성과 방향성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진행한 결과, 스트레스 해소 관련 응답들과 여행 의도 관련 응답들은 각

각 크론바흐알파가 0.86과 0.75로 나왔다(그림1). 따라서 연구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1. 스트레스 해소(좌) 및 여행 의도(우) 응답들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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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영상 시청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변수 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두 가지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1: 여행영상 시청에 몰입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스트레스 해소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여행영상 시청을 통해 경험하는 스트레스 해소 수준이 높을수록 여행 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설 1과 2는 채택됐다(그림2). 가설 1에 대한 결과, 수정된 R2이 0.270로 

나타나 몰입 수준이 스트레스 해소 수준 변동의 약 27.0%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영상에 몰입 할

수록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가설 2에 대한 결과, 수정된 R2이 0.333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해소 수준이 여행 의도 수준 변동의 약 

3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여행영상 시청을 통해 스트레스를 더 해소할수록 해당 여행지로 가고 

싶어 하는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2. 가설1(좌측)과 가설2(우측)에 대한 회귀모형 요약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행/힐링 영상 시청이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설정된 두 가지 가설 모두  유

의하게 채택됐다. 먼저, 여행 영상 시청에 깊이 몰입할수록 스트레스 해소 수준이 증가했다. 이어, 영상 시청

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장소에 대한 여행 의도 수준도 상승했다. 영상을 단순히 보는 

행위가 아닌, 영상에 몰입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심리적 회복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52명의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했으며, 모든 변수 간의 인과적 관계를 두 

개의 개별적인 단순 회귀분석으로만 검증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Key Words :  여행영상 몰입, 스트레스 해소, 여행 의도,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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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8]

제목 : 팀플엔 카톡, 개인적 연락엔 인스타DM

참여 연구자
성명 : 이정민1 이동빈1 허만섭2

소속 : 보건복지대학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직위 : 1학부학생, 2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episteme@gwnu.ac.kr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20대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DM을 사적 소통 채널로 많이 활용한다는 점을 포착했다.20대의 주 

이용 SNS가 인스타그램이고 DM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인스타그램은 시각적, 휘발성 콘텐츠

와 즉각적 반응(스토리·릴스 연동 DM 등)을 통해 친밀한 소통을 강화하는 반면, 카카오톡은 연락처 기반의 공

식적이고 광범위한 네트워크 유지에 강점이 있다. 본 연구는둘의 병행 사용이 기능적 보완을 보이는지 알아본

다. 20대가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을 병행 사용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구조화해제시하고플랫폼별 사용 

맥락을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20대 5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11월 구글 폼 설문조사를 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RQ1: 20대는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에 대해 다른 이용 목적과 충족 욕구를 갖는가? 

RQ2: 20대는 친밀하고 감정적인 소통을 할 때 인스타그램 DM을 카카오톡보다 더 선호하는가? 

RQ3: 20대는 업무적 연락엔 카카오톡이 인스타그램 DM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인식하는가? 

RQ4: 20대는 카카오톡을 공식적 관계를 위한 플랫폼으로 인식할 때 더 자주 이용하는가? 

RQ5: 인스타그램DM 선호그룹은 카카오톡 선호그룹보다 DM을 개인적 연락에 더 적합하다고 느끼는가? 

RQ6: 인스타그램DM 선호그룹은 카카오톡 선호그룹보다 두 메신저의 병행사용에 더 만족하는가?

분석방법으로 SPSS 2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정, ANOVA, 교차분석 등을 진행했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20대 응답자의 88.2%는 카카오톡와 인스타그램DM을 모두 사용한다고 했다. 

이용 목적 및 충족 욕구(RQ1)에선 카카오톡은 중요한 소통에 적합하다고 인식됐다. 업무, 일정 등 중요한 

정보 전달에 카카오톡이 더 적합하다는 인식은 인스타그램DM이 더 적합하다는 인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평균 4.34 > 3.56, p<.001). 20대 응답자들은 카카오톡을 중요한 일정, 정보 전달용으로, 인스타그램 DM을 

일상적 콘텐츠 공유용으로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친밀하고 감정적인 소통(RQ2)에서 앱 선호도는 인스타그램 DM(48%)과 카카오톡(45%) 비중이 비슷해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1.00). ‘개인적 연락에 더 적합한 앱’에 대한 DM와 카톡의 평균값도 중립(3점)에 가까

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업무적 소통 효율성 인식(RQ3)에서 응답자들은 카카오톡을 팀플 등 공식적, 업무성격 소통에 더 효율적인 

매체로 매우 유의미하게 인식했다(평균 4.3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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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성 인지와 이용 의도(RQ4)에선 카카오톡을 공식적 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할수록 일일 사용도가 

높아지는 유의미한 경향이 나타났다.(상관계수 r=0.379, p=0.0079) 인스타그램 DM의 공식성 인지와 사용 

빈도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이는 20대가 카카오톡을 주된 기본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인식하고 공

식적인 전달 수단으로 볼수록 사용을 늘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적 연락 수단 및 병행 사용 만족도(RQ5-6)의 경우, 인스타그램 DM을 선호하는 그룹은 카카오톡 선호 

그룹에 비해 인스타그램을 개인적 연락 수단으로 더 적합하다고 인식했으며(p<0.01) 두 플랫폼 병행 사용 만

족도도 더 높게 나타났다(p<0.01). 

결론 및 제언 

이번 분석은 20대 사용자들이 ‘이용과 충족' 관점에서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을 명확히 분화해 사용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카오톡은 ‘공식적이고 중요한 대화’를 위한 기본적 소통 도구로 인식된다. 카카오톡

의 공식성 인지도가 높을수록 사용 빈도도 높았다. 인스타그램 DM은 ＇친밀하고 가벼운＇ 소통, 비공식적 콘

텐츠 공유, 그리고 자기 개성 표현을 위한 보조 채널로 활용된다. 인스타그램 DM 선호 그룹은 개인적 연락 적

합성과 병행 사용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20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과 '친한 친구'와의 

소속감을 표현하려는 경향과 일치했다.

이러한 행태는 '디지털 플랫폼과 세대 정체성' 개념에 따라 , 디지털 플랫폼이 세대별 정체성 형성 및 문화 

규정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메시징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기획 시, 20대의 재미, 관계 유지, 자기 표현 등 세분화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플랫폼별 본질적 가치 이해해야하며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이 단

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디지털 세대 정체성'을 형성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각 플랫폼의 본질적인 

가치와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미래 플랫폼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Key Words : 인스타그램DM, 카카오톡, 병행사용, 업무적 연락, 개인적 연락,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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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9]

제목 : AI 의존도와 일 미루기

참여 연구자
성명 : 이선우1 이희민1 허만섭2

소속 : 보건복지대학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직위 : 1학부학생, 2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episteme@gwnu.ac.kr  

“AI 의존도가 높고 집중력이 낮을수록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필요성 및 목적  

최근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AI 의존도가 개인의 학습태도와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

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I 의존도와 집중력이미루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자기조절문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AI 의존도, 집중력, 미루기 행동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구글폼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배포-수거됐다. AI 의존도는 3개 문항으로 측정했으며, 각 응답점수를합산한 후 평균을 산출해 

단일변수로 구성했다(신뢰도분석 α = .820). 집중력도 3개 문항을 사용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다(신뢰도분

석 α = .874). 미루기 행동 변수는 ‘나는 해야 할 일을 미루는 편이다’라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됐다. 모든 문항

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그렇지않다, 5=매우그렇다)로 구성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8 프로그램으로 분

석했으며,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기초통계치를 확인한 후 상관분석,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본탐구는 “AI 의존도가 일을 미루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집중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가설(그림)

을 설정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효과 분석을 했다. 종속변수로 미루기행동을,   독립변수로 AI 의존도중

심화를, 조절변수로 집중력중심화를 뒀다. 1단계에서 AI의존도중심화는미루기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

며(β = .41, p = .005), 집중력중심화는 미루기 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β = -.53, p < .001). 모델의 설

명력은 수정된 R²=.465, p <.001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AI의존도-집중력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이 상

호작용항은 미루기 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1, p = .029). 집중력이 AI의존도와 

미루기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일 가능성이 있었다. 2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수정된 R²=.539, p =.029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AI에 많이 의존하는 대학생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경향성을 보이며, 이러한 경

향성은 이 학생의 집중력이 약할수록 심화된다’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선성 진단 결과, 모든 단계에서 상태지수는 최대 1.471으로 기준치(15 

이하)를 충족했으며, 변수 간 분산이 특정 차원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특정 차원에 분산

이 다소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됐으나, 다중공선성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 잔차의 평균은 0, 표준편차는 

약 1.0으로 정규분포를 충족했으며, 스튜던트화 잔차의 범위는−2.113에서 3.227으로 나타나 대부분 ±3 이

내에 포함됐다. Cook’s 거리의 최대값은 .518로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중심화된 레버리지 값의 최대값은 

.451로 일부 사례에서 비교적 높은 영향력이 확인되었으나, 표준화 잔차도 ±3 이내에 있어 전체 모형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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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회귀모형은 안정적이며 기본 가정을 충

족했다. 

그림. AI 의존도, 집중력, 미루기 모형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AI 의존도, 집중력, 미루기 행동 간 관계를 분석하고, 집중력이 AI 의존도와 미루기 행동 간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했다. 분석결과, 집중력은 미루기 행동의 강력한 예측요인이었으며, 집중력이 낮을수

록 미루기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I 의존도도 미루기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 상호작용

항분석을통해 AI 의존도가 미루기에 미치는 영향은 집중력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조절 효과가 예상됐다(β 

= .31, p = .029). 즉, AI 의존도가 높을 때 일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고 집중력이 낮은 개인일수록 미루는 

행동이 더욱 강하게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AI 활용과 디지털 기술 의존이 단순히 편의성을 높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생활 습성(미루기)과 인지적 자기 조절 능력(집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

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AI 기반 업무환경이나 학습환경에서는 개인의 생산성과  집중력 수준을 고려한 보

완적 접근이 필요하다.

Key Words : AI 의존도, 집중력, 미루기 행동, 신뢰도 분석, 조절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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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10] 

제목 : 강원도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와 건강위험 행위가 자살 관련 행위에 미치는 영향 

       : 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이용하여*

참여 연구자
성명 : 소유진1 이하은1 박시원1 이규림1 장소연1 김은주2

소속 :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직위 : 1학부학생, 2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kimeju@gwnu.ac.kr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 자살률 1위 지역인 강원도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관련 요인을 다루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는 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강원도 내 중·고등학생의 정신건강 

문제, 건강위험 행위 및 자살 관련 행위를 분석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와 자살 관련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2024년 제 20차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활용한 이차분석연구이며, 자료 중 강원도 소재 30개교의 

1.907명 학생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된 변수는 성별, 학교급별(중학교, 고등학교)을 포

함한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 인지, 범불안장애, 슬픔 및 절망감, 외로움 경험 등의 정신건강문제 변수와 건강

위험행위변수들이었다. 연구분석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카이제곱 검

정, Spearman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이었다.

연구결과 

  정신건강 문제 측면에서 여성 청소년이 남성에 비해 범불안장애(GAD-7), 스트레스 인지, 외로움 경험 및 

슬픔과 절망감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었다(p<.001). 여성은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이 남성보다 현저히 높

아 정서적 고위험군으로 파악되었다. 건강위험 행위 분석에서는 평생 음주 경험이 남성에서 더 높았으나, 최

근 30일 간 음주 빈도와 만취 경험은 여성에서 빈번하게 나타나 여성 청소년의 최근 위험 음주 행위가 증가함

을 확인하였다. 흡연과 전자담배 사용 역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학교급별 분석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스트레스 인지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p=.039), 자살 생각의 빈도는 고등학생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p<.001). 상관분석 결과, 불안 수준(GAD-7 

점수)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인지, 슬픔 및 절망감, 외로움 경험, 자살 생각과 계획 경험이 증가하였으며, 이러

한 관계는 여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두드러졌다. 자살 관련 행위에서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불안 수준

(GAD-7), 스트레스 인지, 슬픔과 절망감, 습관적 및 의도적 약물 사용 경험, 음주빈도가 주요 영향요인이었

으며, 약물 사용 경험이 자살 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다중회귀분석 모델은 

자살 시도를 약 21.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강원도 청소년의 자살시도와 관련있는 변수들을 확인하고자 정신건강과 건강위험행위를 분석한 결과, 불

안, 스트레스, 슬픔과 절망감 등의 정신건강문제와 습관적 약물사용, 음주빈도가 영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여성과 고등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에 강원도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성별 및 학교급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예방 교육은 물론 스트레스, 불안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

는 마음건강프로그램이 촘촘히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약물과 금주를 위한 보건 교육 도입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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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강원도 청소년의 높은 자살시도 빈도를 고려할 때, 강원도 청소년의 상태를 파악하

기 위한 빅데이터분석은 물론 광범위한 지역코호트조사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Key Words : 불안, 우울, 스트레스 인지율, 자살경험, 자살 생각, 자살시도, 흡연, 음주,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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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11] 

제목 :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 사회 비교 경향,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참여 연구자
성명 : 김지원1 김초은1 박정모1 조솔원1 허나예1 길민지2

소속 :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직위 : 1학부학생, 2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jiwon4812@naver.com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은 SNS 환경에 둘러싸여 사회 비교에 취약한 시기로, 다양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저하를 

경험한다.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스트레스 취약성을 예측하는 핵심 지표이다. 그러나 SNS 중독 경향, 

사회 비교 경향,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통합적으로 살핀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 사회 비교 경향,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함으로써 대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 사회 비교 경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강원특별자치도 W시 소재 대학생 1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SNS 중독 경향 척도, 사회 비교 경향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

표본 t-검정, 일원변량분석, Pearson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은 SNS 중독 경향(r = –.305, p < .001)과 사회 비교 경향(r = –.430, p 

< .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사회적 지지(r = .439, p < .001)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다중회

귀분석의 사회 비교 경향(β = –.341, p < .001)과 사회적 지지(β = .437, p < .001)는 자아존중감

의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나, SNS 중독 경향은 유의하지 않았다(β = –.152, p = .061). 회귀모형 설명

력은 38.5%이었다. 

결론 및 제언 

사회 비교 경향은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

인되었다. 반면 SNS 중독 경향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 비교를 줄이고, 사회적 지지 경험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의 한계가 존재함으로, 향후 종단 연구를 통해 인과적 관

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Key Words : Self-esteem, SNS addiction tendency, Social comparison, Social support,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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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12] 

제목 : 미혼 대학생의 가족 가치관, 가족 건강성이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

참여 연구자
성명 : 박미주1 소수범1 이승우1 정혜리1 최수민1 김서연2

소속 :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직위 : 1학부학생, 2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sykim@gwnu.ac.kr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이며 향후 인구감소와 노령사회에 따른 사회 

구조와 보건복지 시스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은 예비부모로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이들

의 긍정적인 가족가치관과 가족건강성 형성은 출산의지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칠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

혼대학생의 가족가치관과 가족건강성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건강한 출산환경을 위한 간호교

육과 출산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미혼대학생의 가족가치관(결혼관,자녀관,성역할인식)과 가족건강성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전국에 있는 미혼 대학생으로 2025년 5월12일부터 

16일까지 대학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모집하였으며 선정기

준에 맞지 않는 1명을 제외하고 총 176명이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을 이용하여 기

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s coefficients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출산의지는 자녀관(r=.63,p<.001), 보수-도구적 결혼관(r=.41,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소극-배타적 결혼관(r=-.42, p<.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출산의향은 자녀관(r=.66,p<.001), 보

수-도구적 결혼관(r=.43,p<.001),안정-낭만적 결혼관(r=.28,p<.001),가족건강성(r=.25,p<.001)과 양의상관

관계를, 소극-배타적 결혼관(r=-.32,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자녀관(β=0.54, p<.001),소극-배타적 결혼관(β=-0.31, p<.001),성별(β=0.51, p<.001)으로 나타났고 설

명력은 29.2%이다.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관(β=0.62, p<.001),소극-배타적 결혼관(β

=-0.21, p<.001)이었고 설명력은 46.2%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 미혼 대학생은 자녀관이 긍정적일수록, 소극-배타적 결혼관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출산의

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미혼대학생들의 출산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자녀와 양육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성별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

발 및 운영이 필요하며 더불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인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Key Word : 대학생, 출산의지, 가족 가치관, 가족 건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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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13] 

제목 : 임상실습 중 탄력 압박스타킹 착용에 따른 간호학생의 하지 부종, 피로도 및 착용에 대한 만족도

참여 연구자
성명 : 김영민1 유승윤1 정수임1 최소정1 최예은1 현지윤1 안정원2

소속 :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직위 : 1학부학생, 2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jwahn@gwnu.ac.kr         

필요성 및 목적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중 신체적 피로를 많이 경험하므로, 하지 부종 및 피로 완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중재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탄력 압박 스타킹 착용이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간호대학생들의 하

지 부종 및 피로도에 미치는 효과와 착용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단일군 전후 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W시 G대학교 3~4학년 간호

학과 학생 30명이며, 연구 기간은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였다. 하지 부종은 유리섬유 줄자를 이

용한 종아리 둘레 측정으로 평가하였고, 하지 피로도는 CIS(피로도 척도)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과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압박 스타킹의 착

용 만족도는 긍정적·부정적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상실습 후 종아리 둘레와 피로도가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p<.001), 착용 기간에는 종아리 둘레와 피로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 이는 압박 스타킹 착용이 하

지 부종과 피로 완화에 효과적인 중재임을 보여준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다리 통증 감소, 피로도 완화, 부종 

감소, 다리의 가벼움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반면, 압박감·조임으로 인한 불편감, 착·탈의의 어려움, 열

감 및 통풍 부족 등은 불평 사항으로 보고되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실습 중 탄력 압박 스타킹 착용이 간호대학생의 하지 부종 및 피로도 감소에 효과적임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대조군 부재, 자가 보고 및 측정법의 사용,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α가 검증되지 않은 

한글판 CIS 척도의 사용 등 연구의 제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고 신

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 사용 및 통제된 환경에서의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Key Words : 탄력 압박 스타킹, 하지 부종, 피로도,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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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14] 

제목 : 인공지능 태도, 인공지능 리터러시, 성장 마인드셋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참여 연구자
성명 : 김도현1, 김태윤1, 오가현1, 오선민1, 박민주11 이민혜2

소속 :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직위 : 1학부학생, 2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leemh@gwnu.ac.kr             

필요성 및 목적  

: 간호대학생은 임상에서 복잡한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요구되며, 이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 준비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인공지능 리터러시, 성장 마인드셋이 문제해결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G대학교 간호학과 1~4학년 재학생 10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Pearson 

상관분석과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각 변수 간의 관계와 예측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 대상자 성별은 여성이 87.4%로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24.2세로 나타났다. 성장 마인드셋, 

인공지능 리터러시, 인공지능 태도 모두 문제해결 자신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p<.001), 다중회귀분석 결 성장 마인드셋이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확인되었다(β=.405). 세 변수를 포함한 최종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3.5%(adj. R²=.435)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도전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성장 마인드셋을 강화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교육에서 AI 리터러시 및 심리적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향후 간호사의 AI 기반 실무 역량 향상과 현장 적응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 개편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 2025년 6월에 한국아동간호학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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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15] 

제목 : 대학생의 건강문해력, 건강신념, 자기통제 수준이 건강증진행위 실천에 미치는 영향*

참여 연구자
성명 : 권해령1, 민채연1, 박찬유1, 이한희1, 장유경1, 정선환1, 이한나2

소속 :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직위 : 1학부학생, 2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hannalee@gwnu.ac.kr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대학생들은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건강무관심 증가로 인해 건강위험 행동이 높아지고 있어 건강증진행

위를 강화할 수 있는 개인 요인 분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강문해력, 건강신념, 자기통제는 건강행

동을 설명하는 주요 심리·인지적 변수로 알려져 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 변수를 통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건강문해력, 건강신념, 자기통제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여 건강증진 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W시 소재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18~28세 대학생 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횡단적 조사연구이

다. 자료는 2025년 5월 7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다. 건강문해력, 건강신념, 자기통제, 

건강증진행위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6.0

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t검정, 일원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85.54, p<.001), 건강증진행위의 65.9%

를 설명하였다(adjusted R²=.659). 주요 영향요인은 자기통제(β=.553, p<.001)와 건강문해력(β=.392, 

p<.001)이었으며, 두 요인은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건강신념은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p=.483). 

결론 및 제언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문해력 증진과 자기조절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

중재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 내 보건교육, 상담 프로그램, 디지털 기반 건강정보 제공 등 다양한 교육 전략의 

개발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적 한계와 횡단 설계를 보완하고, 건강신념의 매개·조절효과 및 하위

요인을 탐색하는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Key Words : 건강문해력, 건강신념, 자기통제, 건강증진행위

* 2025년도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국제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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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16] 

제목 :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참여 연구자
성명 : 김동욱1, 서솔희1, 조아현1, 이남경1, 박수빈1, 유송이1, 장수정2

소속 :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직위 : 1학부학생, 2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sjchang@gwnu.ac.kr             

필요성 및 목적  

간호교육과정에서 임상실습은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며, 간호전문직 성장에 필수적이다. 임상실습만족도는 

학습 몰입, 전공 흥미, 전문성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공만족도는 진로 적응과 학업 지속 의향에 영향

을 미치는 주관적 평가이다. 간호전문직 정체성은 학습 참여 및 졸업 후 직업 유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신규 

간호사의 이직 문제와도 관련된다. 이러한 정체성은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에 의해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 효과적인 간호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W시 소재 간호대학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3, 4학년 

재학생이다. 일반적 특성 7문항, 전공만족도 12문항, 간호전문직 정체성 18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여 2025년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Google Survey)으로 자료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기술통

계, T-tests, ANOVA (사후 검정: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s coefficients 및 위계적 회귀분석

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총 121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75±0.58점, 전공만족도는 5점 만

점 중 평균 4.00±0.70점, 간호전문직 정체성은 5점 만점 중 평균 3.70±0.57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

도는 전공만족도(r=.63, p=<.001), 간호전문직 정체성(r=.69,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

공만족도는 간호전문직 정체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57, p<.001).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한 결과, 1단계 위계에서는 성별(p=.004)과 학년(p=.006)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통제변수의 간

호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설명력은 11.5%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포함된 2단계 위계 모

형에서는 설명력이 53.7%로, 42.2%p(F=33.67, p<.001)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

서 임상실습만족도(β=0.52, p<.001)가 전공만족도(β=0.23, p=.007)보다 높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경험의 질을 높이는 교육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한 실습 기회 제공을 넘어, 멘토링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체계적 실습 전

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Key words: 간호대학생,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정체성

 * 2025년 한국간호과학회 제91차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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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17] 

제목 :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효과

참여 연구자
성명 : 권민지1,, 이유진1, 유지민1, 임유빈1, 장예빈1, 정문지1, 조명선2

소속 :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직위 : 1학부학생, 2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lucy2717@naver.com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 20대에서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대비 2021년 20대 

우울증과 불안증 환자 수는 각각 127.1%, 86.8% 증가하였다. 국제적으로도 대학생 집단에서 우울·불안이 가

장 빈번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대학생 상당수는 사회적 낙인 및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전문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접근성에 제한이 있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다. 최근 AI·모바일 기술

의 발달로 챗봇 등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의 실효성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챗봇은 접근과 

맞춤형 중재가 용이해 대학생 정신건강 영역에서 혁신적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챗봇 기반 인

지행동치료(CBT)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 증상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전통적 자

기주도 책 기반 프로그램과의 효과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적용한 유사실험연구로, 대학 재학생 만 19~24세를 대상으로 하였

다. 연구참여자는 2개 집단(챗봇 기반 실험군 22명, 책 기반 대조군 23명)에 배정하였으며, 각 집단은 2주간 

CBT 원리에 기반한 중재를 받았다. 챗봇 중재군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10차시 AllyMate 프로그램을, 대조군

은 동일 내용의 자기주도 책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효과 평가를 위해 우울(PHQ), 불안(GAD)을 중재 전(1회

차), 2주 중재 후(2회차), 4주 후(3회차)로 반복 측정하였다. 자료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시간, 집단, 상

호작용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실험군(챗봇)과 대조군(책)의 우울 점수 변화 분석 결과, 실험군은 1회차 5.23점에서 3회차 3.82점으로, 대

조군은 4.09점에서 3.39점으로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 시간·집단·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불안 점수는 시간 주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집단 간 차이 및 시간×집단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

아, 두 집단 모두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불안 점수는 감소하였으나 챗봇과 책 프로그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론 및 제언 

챗봇 기반 CBT 프로그램과 전통적 자기주도 책 기반 프로그램 모두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 완화에 부분적

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본 연구 설계 하에서는 두 중재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이 결과는 디지털 중재가 대면상담·오프라인 자기주도 프로그램과 동등한 효용성을 갖는다는 국제 메타

분석, 대규모 임상연구들과도 일치한다. 디지털 CBT는 접근성과 경제성, 자율성 측면에서 대학생 집단에 실용

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효과의 최대화 및 장기 지속을 위해 프로그램 몰입도, 사용성, 맞춤화 등 다양한 요인

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 및 장기추적 디지털 중재 연구, 그리고 실제 사용자 

경험 및 특성 기반 하위집단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생 정신건강 정책 및 임상현장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

야 할 것이다.

Keywords: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Anxiety, Digital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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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18]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제목 :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 태도와 인공지능 리터러시 능력이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참여 연구자
성명 : 강민지1, 김병구1, 박규리1, 장우정1, 정하늬1, 최지은1, 전재희1,†

소속 :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직위 : 1학부학생, 2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jhjeon@gwnu.ac.kr   

연구 배경 및 목적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간호 교육 현장에서도 인공지능(AI) 활용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AI 기

반 교육은 맞춤형 학습 등의 이점을 제공하지만, 학습자가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과도하게 의

존하여 비판적 사고와 학습 주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판적 사고는 임상 현장에서 

정확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역량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AI 태도와 리터러시가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효과적인 간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 W시 소재 3개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 중 AI 사용 경험이 있는 141명을 대

상으로 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 도구는 한국어판 인공지능 태도(GAAIS-K), 한국어판 AI 리터러시, 간호대학생

용 비판적 사고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을 이용하여 빈도,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는 5점 만점에 평균 3.78점, AI 리터러시 4.23점, AI 태도 2.94점이었다. 상관

관계 분석 결과, AI 리터러시는 비판적 사고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194, p=.021)를, AI 태도

는 부적(-) 상관관계(r=-.339, p<.001)를 보였다10. 회귀분석 결과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AI 리터러시(β=.196, p=.012), AI 태도(β=-.234, p=.003), 학업성취도 '하'(β=-.192, 

p=.021), 2학년(β=-.180, p=.032)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4.5%였다. 이는 AI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가 증진되나,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는 오히려 비판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리터러시 능력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가 증진되지만, AI에 대한 막연하고 맹목적인 긍정적 태도는 오히려 비판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간호 교육과정은 AI 기술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을 넘어, AI가 산출한 정보의 정확

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윤리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AI의 원리 이해와 비판적 활용 훈련이 통합된 균형 잡힌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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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제목 : 성공적 노화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참여 연구자
성명 : 김민경1, 이여원1, 한지은1, 이행옥2

소속 :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직위 : 1학부학생, 2교수

교신저자 연락처 e-mail :   holee1@gwnu.ac.kr     

필요성 및 목적  

성공적 노화(sexism)는 Rowe와 Kahn(1998)의 노화 수준 구분에서 최적의 노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물

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과 환경에 대한 적응 수준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화의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갖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권중돈, 

2025)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노인복지 학습동아리에 참여한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3명을 대상으로 미래에 자신이 되고 싶은 성공적 노화

를 나타내는 사진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5년 5월 8일부터 7월 2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미래에 자신이 되고 싶은 성공적 노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최종 선택한 사진은 ‘할머니 꽃단장 해주는 행복

한 노부부’, ‘다 함께 손잡고 즐기는 행복한 노후’, ‘선글라스를 쓰고 환한 미소로 드라이브를 즐기는 세 할머

니’이고,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할머니 꽃단장 해주는 행복한 노부부’는 참여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미래 모습이다. 참여자가 본 사진 속 노

부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손질해주는 남편과 그 모습을 웃으며 바라보는 아내의 모습이 정말 따뜻하고 보기 

좋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돌보는 일이 익숙해진 그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저도 나중에 저

런 관계를 맺고 싶다는 소망이 들었다 (김 OO)라고 사진을 설명했다.

‘다 함께 손잡고 즐기는 행복한 노후’,는 참여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미래 모습이다. 참여자가 본 사진은 노

년이 되면 나 자신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활동을 잊지 않고,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모여 취미활동

을 즐기며 노후를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 ○○)라고 사진을 설명했다.

‘선글라스를 쓰고 환한 미소로 드라이브를 즐기는 세 할머니’ 는 참여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미래 모습이다. 

참여자가 본 사진은 노년기에도 활기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친구 또는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외로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한 ○○)라고 사진을 설명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을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공

적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하여 성인기 초기에 진입하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한 방향을 

인식하고, 성공적 노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Key words: 성공적 노화



보건복지연구소 
운영진   

 이세원(소장, 사회복지학과)

 장수정(학술부장, 간호학과)  

 유선영(기획부장, 다문화학과) 

 이선영(운영위원, 사회복지학과)

 박진이(운영위원, 유아교육과)

 허만섭(운영위원,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박아름(간사, 사회복지학과)


